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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庸時期對傷寒論治法的昭究有; 王꿨和運用當時盛行的“i'f, It!:, 下, 溫, 갓, 刺, 水, 火”等八法, 歸納

了傷寒論的證治經驗; 孫思銀根據自己的臨皮經驗, 把傷寒論的太陽病篇進行T“以方名法, 按法類證”, 這

是該時期對傷寒論六經病治法的代表性的빠究,這種冊究有原始和歷史的局限性,從中國醫學對傷寒論六 

經病治法的昭究歷史考慮, 這成篇了後世的治法鼎究的先騙者, 具有非常大的影響,

在宋代對傷寒論治法的鼎究上,起關鍵作用的醫家有廳安時和朱뾰.他們對傷寒論治據原則的關發,對 

六經病的分析歸納, 以及提示具體的治法上, 都做出7頁敵. 廳安時主張7應按A, 地, 時옮lj定治擔的思想、, 

朱뾰以“病有標本, 治有先後”鳥治擔原則, 與傷寒論相結合進行治據, 對後世醫家塵生7影響.

到7金元代成無己,劉完素, 王好古等,對內經內容各自以思想觀학,分別按辦證論治總結T六經病的 

治擔規律,同時對證候和方藥進行T分析,關明T具體的六經病治法的病理轉歸,都有其獨創性.成無己用

內經解釋了傷寒論, 總結解JlJL 發i'f 重簡j發i'f 解表行水 和解 攻험 止熱 慘i世等治法, 馬後世對傷寒論治

法的:jiff究開~f了道路, 因而更加明確和解的懶念, 井應用至今. 劉完素提↑昌了主火論, 重視了傷寒論i'f, It!:, 
下三法的鼎究, 創立7辛2京解表法, 對後世溫病治據的發展帶來71N大影響. 王好古作寫易水學派, 運用B藏

服的寒熱虛實理論結合藥味效能, 探索7傷寒論六經病的治續規律, §옳調T陽明病的益律波的治標m:則, 

對後-f!l::jiff究傷寒論治法給與j{良大的뺨發. 以t對傷寒論治法昭究, 不僅成寫當時臨'*醫學的先導, 而且

成寫7後世鼎究傷寒論治法的基魔.

關鍵詞 ; 八法, 廳安時, 朱貼, 成無己, 劉完素, 王好古,

I .序論

『傷寒論』의 重要한 업적은 『內經』의 基本이론 

을 臨皮과 밀접하게 결합해서 한의학 辦證論治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傷寒論」은 條文

式의 醫學書籍이기 때문에 本文에서 직접 理論을 

* 交{言著者‘ 디j잦 El, 東￥θ〈學校 햄醫科大學 原##醫史펀敎 
室, <Xil 잃O 잃11 , maggie@dsu.ac.kr 

설명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고, 여러 가지 證候

에 대한 이론과 부위에 대해서도 具體的인 分析

과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治擔原則과 사용되는 方藥도 證候와 이론상 충분 

하게 說明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문 자체를 통한 

辦證施治의 설명이 쉽지는 않다. 

이 書籍은 비록 王淑和가 整理하였지만 兩팝 

南北朝에서부터 隨훔五代의 七八百年동안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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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지 못하였다. 宋代以後에 비로소 많은 醫

家들이 整理 昭究하여 『傷寒論』의 辦證論治方法

을 改發 補充하여 진정으로 臨*에서 辦證施治하 

는데 기준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金

元代 까지 醫家들의 『傷寒論』 治法 鼎究에 대한 

것을논하고자 한다. 

팝居시기에는 傷寒論을 중심으로 하는 外感病

治續가 主流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傷寒論 六經

病에 대한 治法은 특별하게 다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시기에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 

의 특정은 治法에 따라 傷寒論의 證治 經驗을 分

類하고 歸納하여 臨皮에 陽寒論의 證治法則을 응 

용하는方便이 되었다. 

宋 金元時期에 傷寒論은 광범위하게 傳하여져 

서 臨皮에 있어서 傷寒論의 證治經驗과 外感病治

橋에 이미 流行이 되었다. 이로 因하여 傷寒論의 

六經病治法에 대한 연구는 醫學理論과 臨皮醫學

에 대단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宋 金元時期에 

傷寒論 治法에 대한 鼎究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데, 하나는 쯤居時代 빠究의 基魔위에 당시 의학 

의 설천적 발전을 결합시켜 傷寒論에서 제시한 

治樓原則과 具體的 治法에 대해서 명확한 關述하 

고 계통적으로 귀납시켰다. 또 다른 하나는 內經

의 이론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內經의 基鍵 위에 

서 學術思想을 발전시켜 傷寒論의 證治經驗을 분 

석하고 연구했으며, 傷寒論의 辦證論治法則을 인 

식하여 六經病의 治法을 총결한 것인데, 즉 藥物

의 效能과 病理機轉의 관계에 따라 傷寒論 治方

의 病理機轉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著者는 金元代까지의 傷寒論 治法에 대 

한 여러 醫家들의 이론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II. 本論

1. 팝훔時期의 六經病治法에 대한 認、識

東漢末年에 저술된 傷寒雜病論은 뽑居時代에 

太醫令을 지낸 王꿨和가 外感病에 관한 것만을 

모아 傷寒論으로 면찬한 후 비교적 광범하게 유 

행 전파되었다. 傷寒論 가운데 外感熱性病을 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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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하는 證治 經驗은 일찍이 臨*에 응용되어 效

果를 많이 보았다. 이로 인하여 이 책은 “策方之

祖”, “特有神功”이라고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팝 

庸時期 내내 醫學은 전쟁 등 사회 각 방면의 영 

향 때문에 발전이 비교적 완만하였으며, 더욱이 

기본이론의 연구방면도 현저한 발전이 없었다 

이에 더해 傷寒論의 문장이 오래되고 심오하여 

傷寒論의 證治 經驗이 醫家들에 의해 이용되었지 

만 始終 外感病을 治續하는 主流를 이루지는 못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시기에 傷寒論의 六經病

治法에 대한 冊究는 넓고 깊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古代 醫書를 볼 때, 이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한 사람은 뽑代 王꿨和와 曺代

孫、思遊이므로 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1) 王뻐和 

王뼈和는 傷寒論을 정리 연구한 최초의 사람 

이다 그는 Hlfuf,쪼에서 傷寒論의 주요 내용을 분류 

하여 “病不可發퓨證, 病可發i"f證; 病發i"f以後證,

病不可맘證, 病可II±證; 病不可下證, 病可下證; 病

發i"f맘下以後證, 病可溫證; 病不可갓證, 病可갓證; 

病不可刺證,病可刺證;病不可水證,病可水證;病

不可火證,病可火證;熱病陰陽交井少陰廠陰觸盡生

死證”등의 18篇 내용에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王

뼈和가 治法에 따라 傷寒論을 연구한 주요 부분 

이다. 그는 治法에 따른 六經病의 證治를 연구하 

여 傷寒論에서 사용한 i"f, II±, 下, 溫, 갓, 刺, 水,

火法 등을 總結하여 논술하고 있으니, 後世醫家

들이 “論治”하는데 傷寒論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을 세웠다. 

2) 孫思錫

康代 孫思錫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鼎究는 

그의 著作인 『千金要方』과 『千金靈方』 中에 잘 

나타나 었다. 그는 한편으로 前A의 傷寒論 治法

방면의 精微로운 것과 有效한 方齊j를 수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臨皮 經驗에 근거하여 

“方證同條, 比類相附”의 원칙아래 傷寒論 證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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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千金要方』 第九 傷寒例第-에 傷寒論

가운데 傷寒例의 대부분의 내용과 王꿨和의 lf, 
ltl:, 下法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王꿨和가 이르기를 무룻 傷寒病은 風寒의 

!fl)氣가 勝理로 들어가 精氣와 더불어 分爭하면 

營衛가 否隔하여 不通한데서 기인한다. 病에 걸 

린지 1,2일에는 %氣가 皮庸之間에 였으므로 頭

痛惡寒, 體背彈重 等證이 나타나니 이는 뻐氣가 

表에 있는 것이므로 發퓨시키면 낫는다. 3얼 이 

상이 되면 쩌;氣가 上部로 침범하여 心뼈部에 머 

물러 頭痛 뼈中滿 等證이 나타나니 마땅히 야法 

을 쓰면 낫는다. 5일 이상이 되면 !fl)氣가 職으로 

내려가 沈結하여 題眼身重, 骨節煩쩔 等證이 나 

타나니 下法을 쓰면 낫는다, 그러므로 病의 상태 

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傷藥을 잘못 사용하여 

뿜氣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內經에서 

는 ‘服微不可ltl:, 虛細不可下, 夏日亦不可下’라고 

하였으니 이는 醫師가 반드시 禁해야 하는 大뾰 

이다 服은 浮服 沈服으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데, 或 병을 얻은 지 수일이 넘었는데 환자가 醫

師에게 얼마 안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病이 이 

미 오래되어 .據가 結成된 것을 볼 수 있다면 

發퓨解llJL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음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마땅히 증~Hlk하고 흉病의 形勢에 따라 

치료해야 할 것이니, 次第에 엄매여 要點을 놓쳐 

福를 부르는 過誤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傷寒次

第에서 三日以內에 發lf시킨다는 것은 바람을 쏘 

아기 위해 옷을 벗거나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자다가 때마침 虛!fl)戰風의 $氣에 노출되면 쉽게 

뻐氣가 침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生冷

한 餘食을 過多하게 복용하여 題眼이 생기고 頭

痛 身溫 服實大한 자는 證에 따라 此法이나 下法

으로 치료해야지 發퓨을 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1) J,f,思뾰 備急千金要, 北京, A民짧生出版社. 1982. p.174. 
夫傷寒論者, 起딩風寒, 入手M理, 與精氣分爭, 營衛否隔,
周行不通 病-日至二日, 氣在孔혔皮!혐之間, 故病者頭쩌 
惡寒, R찢背彈重. J]:lj!氣在表, 發f千則愈‘ 三日以上, 氣浮在
上部, 項塞뼈,['.、, 故頭쩌뼈中滿 當比之則愈 五日以上, 氣
沈結在爛, 故眼R長身重, 骨節煩쩔, 當下之則愈 明當消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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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王꿨和가 後世醫家를 위해서 

傷寒論의 lf, ltl:, 下 三法의 機轉, 禁룹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현재 王꿨和의 저서에 

서는 전해지지 않는 것인데 千金要方에 실려 있 

으니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외에 그는 “發퓨第五”, “宜야第七”, “宜下第

八”및 “發lf此下後第九”등의 四節 속에 傷寒論의 

桂技場, 麻黃場, 大좁龍場, 홉根揚(解IJJL~易), &萬

散, 批當場, 拖當九, 大承氣傷, 竹葉石홉復(竹葉 

場), 桂技二麻黃一場, 小좁龍場, 麻否石납揚, 庫朴

生養半夏#草A參揚(庫朴場), 훌武場(玄武場), 훌 

根혹連揚, 휴桂가tih룡(훈零傷), 大隔뼈九, 大F섭8떼 

場, it草i寫心揚, 生養i寫心場, 白虎j易등 21方의 證

治 經驗을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桂技場, &ii흠散, 承氣場, re;當場의 證治는 매우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가 傷寒論의 lf, 
ltl:, 下 三法을 重視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의 曉年 著作인 千金覆方 中에는 傷寒論 治

法에 대한 진일보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그는 

傷寒論의 “太陽病, 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

病, 廠陰病”의 六經分證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시 

에 자신의 經驗을 結合하여 太陽病에 대하여 “以

方名法, 按法類證”의 방법을 採用하여 거듭 새롭 

게 歸納시키고, 傷寒論의 太陽病上中下三篇을 太

陽病用桂技場法第一,太陽病用麻黃場法第二,太陽

病用좁龍揚法第三,太陽病用架胡場法第며,太陽病 

用承氣場法第五,太陽病用階뼈揚法第六,太陽病雜 

標法第七 등의 7개 方面으로 分類 統合하였다 

이러한 方에 따라 法을 정하고 方에 의한 條文

배열은 傷寒論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證을 同

-한 治法으로 歸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 

病之狀候, 不可亂投場藥, 虛其몹氣也 經言‘ ijJk微不可Q보 
虛細不可下, 又夏日亦不可下也. 此醫之大禁也 !IK有iti주 
轉能짧{!'.., 或A↑얽퍼數日, 方以告醫, 雖공初짧, 視病E積
日在身, 其}.,청結成, 非復發i千解예L所除 當~g:其!IK, 隨時
形勢*뼈￥求免也. 不可힘以次第웰固, 失其機要, 乃致쩌옷 
此傷寒次였, 三日以內發규者, 偶當風뺑衣, 夜[I.失覆, 寒
l닮所中, #時有흉않械風之氣而相핏, 易f.';惡'.J'!所中也 至
千A自飯食生冷過多, R흥8융不消, 轉헌h稍難, 頭痛身溫, 其
ij[實大者, 便可u±, 下之 不可發규也 

15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8 4 

떤 하나의 主方과 이와 相關된 加減方협tl는 한 종 

류로 合f井하여 臨'*上 傷寒論을 운용하는데 편하 

게 만들었으니, 그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昭究는 

독창적이며 後世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아울 

러 그는 R없포 中의 傷寒論 證治 經驗의 治法 歸

類를 모방하여, 千金寶方의 “傷寒宜룹” 中에 “료 

發ff, 宜發ff; 감뾰, 宜l!:I:; 룹下, 宜下; .람溫, 宜溫,

룹火, 宜火; 룹갓, 宜갖; .랍刺, 宜刺; 룹水, 宜水; ” 

등 15項을 이용하여 Bfu經 中의 “ ff, Jtl:, 下, 溫,

갖, 刺, 水, 火” 8法의 운용과 禁‘람、를 진일보 발전 

시켰다. 또한 그는 “무릇 處方을 선택하는 큰 의 

의는 不過 三種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는 桂技場

이요, 둘은 麻黃傷이요, 셋은 좁龍揚이다. 이 三

方이 모든 傷寒病을 치료하는데 나타나 있지 않 

다 架胡揚 等의 諸方은 모두 맘 下 發ff 後에 

풀리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니 正法은 아니 

다.” 또한 “일찌기 모든 의사들이 傷寒을 치료함 

에 오직 大좁 知母 等의 寒}京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는 件景의 本意에 相反하는 것으로 投

藥을 하더라도 百에 하나의 효과도 없다Y’라고 

하여 자신의 臨皮經驗에 근거하여 麻黃, 桂技, 좁 

龍의 3方이 傷寒을 治覆하는 iE法이며 그 나머지 

는 正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당시 

의 醫生들이 寒}京藥으로 傷寒을 治擔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상은 모두 孫思遊이 傷寒論의 治法을 연구 

한 것으로 특히 그 中 傷寒을 治續함에 桂技, 麻

黃, 좁龍의 3方 外의 나머지는 正法이 아니라는 

思想은 後世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2. 宋金元時代의 六經病 治法 昭究

宋 金元시대는 中國醫學의 理論과 實錢이 發

展한 重要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傷寒論은 宋代

의 林憶, 高保衝등이 校訂刊行한 後 광범하게 유 

행하여, 臨皮醫學 學習에 傷寒論의 證治 經驗을 

제공하는 方便이 되었다. 同時에 臨皮醫學의 발 

전으로 臨皮醫家들에 의한 醫學理論에 대한 맑究 

2) %ι댄、適. 千金혐方, 北京, A民{힘生出版社‘ 1982.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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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날이 갈수록 重視되었다. 이로 인하여 中國醫

學의 辦證論治의 基鍵를 다지게 한 傷寒論은 이 

시기에 醫學理論 鼎究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傷寒論의 理論 鼎究와, 傷寒論의 外感

病을 治據하는 證治 經驗을 運用하는 것이 선풍 

적으로 유행하였다. 이로 인해 팝홈시기때 보다 

傷寒論 六經病에 대한 治法 陽究가 넓고 깊게 이 

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傷寒論 治法 問題를 다룬 전문 

서적은 아직 없었고, 당시 醫家들의 傷寒論 著作

중에 散在해 있었다. 宋代의 傷寒學者틀은 傷寒

論의 注釋, 整理, 補充에 비교적 중점을 두었고, 

金元代 醫家는 學術流派가 생겨 各者의 學術見解

를 바탕으로 傷寒論의 證治 經驗을 分析 認、識하 

였으므로, 이 시기의 治法에 대한 鼎究 現況을 

이 두 方面으로 分別하여 論述하고자 한다. 

(1) 宋代 醫家의 六經病 治품 鼎究

1) 廳安時

廳安時는 宋代의 저명한 傷寒論 昭究家 中의 

한사람으로 그의 著書인 『傷寒總病論』에는 傷寒

論에 대한 鼎究와 傷寒論을 이용한 證治 經驗에 

대해 論述하고 있다. 六經病의 治法 문제에 있어 

서 그는 자신의 臨皮經驗을 근거로 傷寒論의 治

法을 論述한 것이 있으며, 또한 자신이 傷寒論을 

E규究하여 얻은 것을 바탕으로 六經病의 治法에 

대하여 論述한 것이 있다 

그는 王꿨和의 傷寒論에서 “土地는 溫;京 高下

가 같지 않아 여기에서 나는 物性에는 剛柔가 있 

고 음식과 거처도 또한 다르니 이러한 까닭에 黃

帝는 四方을 들어 질문하였고 ~皮伯은 며治의 法

을 세웠다. 이는 後賢을 가르켜 봉매함을 깨우치 

는 것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마땅히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야한다.3)”를 인용하고, 그 뒤에 이 

에 대한 설명으로 “뼈和의 圓機를 누가 능히 따 

를 수 있으리요 桂技場은 西北 두 지방에 거처 

하는 사람에게는 四時 내내 투여하더라도 효과가 

있으나 江進사이의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는 쪽春 

3) 應安時. 1*!寒總、病論, 北京, A民術生出):Jiifd:. 198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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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나 쓸 수 있으니 春末에서 夏至 以前까지는 桂

技傷, 麻黃揚, 좁龍傷에 黃쪽을 가하여 써야하며, 

夏至 以後에는 桂技傷에 證에 따라 知母, 大좁, 

石著, 升職등을 가하여 發퓨시켜야 한다. 만약 時

行寒흉이나 환자가 원래 虛寒한 者는 古方을 加

減없이 써야 하며 夏至 以後에는 모름지기 白虎

場을 써야하지만 白虎擾은 ff後에 쓰는 解表藥인 

까닭에 表뼈를 屬透할 수 었으므로 中眼이 변하 

여 暑病이 된 것에는 맞지 않다. 겨울이나 이른 

봄의 寒氣가 甚한 때는 잘못 퓨下하면 狂操證으 

로 변하니 마땅히 內熱을 치료하여야 하며 時令

에 구애받을 펼요는 없다. 南方의 따뜻한 곳은 

寒氣로 인한 질병이 없으며 地機가 藏하지 못하 

고 蟲類가 빠毒하며 風1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 

으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지 말고 다른 治

法을 찾아야할 것이다.4)”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땅에는 南北이 있고 하늘에는 

四時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彈弱이 있고 傷寒을 

치료함에는 마땅히 天地A으로 인하여 각각 다름 

이 있지만, 또한 時令에만 구애되지 말고 마땅히 

因證施治해야 한다고 認識한 점이다. 이는 모두 

廳民가 陽寒論 證治 經驗을 운용하여 體得한 것 

으로 後世 治續原則을 세우는데 자못 영향을 주 

었다. 

그는 傷寒論 六經病의 구체적인 治法을 總括

하여 “發千陽者, 隨證用ff藥攻其外, 發手陰者, 用

四遊輩溫其內”라 하여 六經病 모든 治法을 개괄 

하였다.그후“凡陽明病煩宜下,唯中寒惡寒寫病在 

經, 與太陽合病屬表, 可發其ff.” “少陰正得拉

服------多宜和表, 蘇有ff證.” “凡少陰病, 四遊者,

宜溫之”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여 六經病 治法의 

주요 大鋼을 논술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만 뽑居時代와 비교하면 진일보 발전한 것으로, 

그는 퓨下 兩法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分析하여 

“무릇 發퓨을 시킬 때는 體以上은 평상적인 방법 

으로 이불을 덮어도 되지만 體以下는 땀이 잘 나 

지 않는 곳이므로 두럽게 덮어야 한다. 體以下

半身이 땀이 나지 않으면 病證이 풀리지 않아 發

4) 廳安時 f흉寒總病論,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89. 며, 

金元代까지의 陽寒論 治法에 대한 鼎究

ff을 시킨 뒤라도 病證이 남아 있으므로 三日 內

에 두세번 發퓨시켜 B要빼까지 모두 땀이 나도록 

해야한다. 만약 病이 낫지 않으면 陽明으로 轉養

한 것이니 바로 下시켜야 한다. 設令 下後에도 

풀리지 않으면 表養의 뼈가 더욱 깊어진 것이니 

服證을 보아 調治하고 七日後에 !ffl氣가 -周하면 

iEff法을 쓰는 것이 좋다. 發퓨後에 다시 ff法을 

쓰지 말라는 켓용 처음에 發熱惡寒한 것이 發熱

而操로 되고 服浮大한 것이 洪實이나 或 沈細數

으로 되며 神志에 이상이 없던 것이 狂語로 되어 

몹實陽盛之證으로 변한 것이니 日數의 次第에 구 

얘 없이 바로 下之해야한다.5)”라고 하였다. 그의 

퓨下 兩法에 대한 分析은 傷寒論의 證治經驗을 

臨*에 응용하여 체득한 것인데 이러한 체득은 

이미 퓨下 兩法에 대한 內經의 “三日以內可퓨, 三

日後可뺀”의 간단한 認識 수준을 뛰어 넘어 傷寒

論의 퓨下 兩法을 辦證論治의 수준으로 높여 놓 

았으니 後世에 傷寒論의 治法을 연구하고 응용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2) 朱뾰 

朱뾰은 宋代의 著名한 陽寒論 연구가였으며, 

優寒論 연구에 있어서 後世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흉寒論 六經病 治法에 대한 주장은 廳安時

와 유사하였으나 이보다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이 

었다. 그는 『類證活A書』에서 蘭의 주장을 引用

한 것 外에 傷寒論의 “發ff”, “和解”, “攻下”동의 

治法에 대해 자세하게 論述하고 있는데, “發퓨”, 

“和解”를 논술하면서 “陽寒標證에는 모름지기 榮

衛 i養深을 잘 살펴야한다. {뿌景은 iE發ff시키는 

場簡j를 두었으니 廠黃傷, 桂技場, 大좁龍場이 이 

것이며, 表뼈를 和解하는 方齊l는 小좁龍傷, 桂技

麻黃各半場, 白虎場, 桂技二越媒-場, 뽕胡桂技場, 

小架胡場과 같은 類이다. 後A이 寒熱i흉深과 藥

性緊慢을 살피지 않고 -律的으로 投藥하여 이로 

인해 간혹 치료하기도 하였지만 天傷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往往 發ff후에 표氣가 虛£하여 勞復證

에 이르고 或 百病으로 변하여 수명을 재촉하거 

5) 隨安時 f찢寒總、病論,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애.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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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할 수 없게 만드니 이는 모두 과도하게 

규下하여 陰陽이 抽獨하고 血氣가 屬指하여 i뼈를 

부른 것이다. 만약 가벼운 질병이면 和解하여 榮

衛를 조화시켜 律浪을 통하게 하면 스스로 낫을 

수 있다_6)”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攻下”를 論述

하면서 “傷寒의 훌훌證은 마땅히 熱氣의 i홍深을 살 

펴야한다. #景은 宜下之에는 大承氣場, 小承氣

港, 十훌場, 大架胡揚의 處方을 사용하였으며, 微

和뽑氣에는 調몹承氣楊, 牌約九 或 小承氣場을 

조금 투여하는 것이니 微和의 類가 이것이다_7) ” 

라 하였고 다시 “大承氣場은 最緊하고 小承氣場

은 그 다음이고 調뽑承氣場은 그 다음이고 大뽕 

胡場은 또 그 다음이다. 件景의 治法에 複練積熱

하는데는 모두 傷波을 사용하고 갯L子藥을 사용하 

지 않았으니 이 뜻을 잘 알아야할 것이다W’라 

하였다. 이는 朱貼의 傷寒論 治法에 대하여 구체 

적인 주장을 반영한 것이니 이러한 論述을 살펴 

보면 그는 퓨下 兩法에 대한 이해가 바교적 깊었 

다고 보여진다. 그는 퓨法 中에는 “lE發퓨” 및 

“和解其表”의 두 종류가 있으니 解表時에는 寒熱

의 深漢과 藥性의 緊慢을 반드시 탐구하여야 하 

고, 한가지 약으로만 치료하여 다른 병을 생기게 

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和解에 대하여는 “和其

榮衛, 以通澤滾, 令其멈解”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러한 和解에 대한 懶念은 後世의 和解에 대한 權

念과 구별이 있지만 後世의 和解法이 나타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下法에 대하여 그는 “宜下

之”와 “微和뿜氣”의 구별이 있으므로 이를 마땅 

히 “熱氣漢深”을 보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 

니 이러한 主張은 後世 “下法”을 분류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이다. 

이 外에도 그는 『類證活A書』중에서 “標本先

後”의 치료원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7 

問 中에 “환자가 身大熱한데 도리어 옷을 입고자 

하는 것은 熱은 皮鷹에 있고 寒이 骨隨에 있는 

것이니 #景은 여기에 治法을 논하고 있지 않지 

6) 朱뾰 類證活A書, 서울, 南山堂. 1987. ppl48 149. 
7) 朱助. 類證{려A좁, 서울, 南山堂‘ 1987. ppl 49 150. 
8) 朱麻 類證活A書, 서울, 南띠堂. 1987. ppl 4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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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마땅히 먼저 陰묘場을 주어 寒氣가 풀리면 다 

시 小뽕胡加桂技揚을 투여하여 溫表시켜야 한다. 

환자가 身大寒한데 도리어 옷을 벗고자하는 것은 

寒은 皮庸에 있고 熱이 骨廳에 있는 것이니 件景

은 治法을 논하고 있지 않지만 마땅히 먼저 白虎

加A參傷을 주어 熱이 풀리면 다시 桂技廠黃各半

場으로 解表시켜야 한다. 大批 病에는 標本이 있 

고 治續에는 先後가 있으니 表熱養寒한 者는 服

이 沈而運하고 手微廠하며 淸뤘을 下利할 것이므 

로 陰證에 發熱이 있으면 四進場, 通服며遊錫으 

로 치료하며 表寒養熱한 者는 服이 ?륨而廠하고 

口操폼乾하므로 少陰이 感、寒하여 路하고 時時自

煩하며 不欲庫衣한데는 大뽕胡場으로 下하면 낫 

을 것이니 이것이 모두 {며景의 숨은 뜻이다_9)”라 

하였는데, 이는 자기의 臨皮 經驗과 傷寒論의 證

治思想、을 결합하여 “病有標本, 治有先後”의 이론 

을 세웠으니 後世에 {흉寒論 治法을 鼎究하는데 

治擔 法則으로 應用되고 있다. 

3) 成無已

成王己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昭究는 그의 著

書인 『注解傷寒論』과 『傷寒明理論』에 잘 반영되 

어 있다. 이 두 서적에는 傷寒論의 治法에 대한 鼎

究는 전하지 않지만 그는 內經의 이론을 바탕으로 

傷寒論의 辦證論治를 分析하고 傷寒論 113方의 方

義를 說明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傷寒論의 

治法에 대한 연구가 자못 크다 할 수 었다. 

그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陽究 중 특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傷寒論 治法에 대한 그 

의 主張이 없으나 方義에서 藥物의 性質과 작용 

을 分析한 점과 六經病機를 有機的으로 결합시켜 

治續方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傷寒論의 辦

證論治의 정신을 關發한 점이다‘ 예를 들어 桂技

場을 분석한 것을 보면 “桂技場은 본래 太陽中風

을 專主하므로 勝理가 致密하고 營衛에 뼈가 寶

하여 律滅의 榮이 固하여 寒뻐가 심한 경우에는 

桂技揚으로 發散시켜서는 안된다 반드시 皮庸가 

統漢하고 엄 i'f하며 風耶가 衛氣를 침범하였을 때 

9) 朱뾰. 類證活A뽑, 서울, 南山堂 1987. ppl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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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투여할 수 있다. 뺀景은 解JllL를 輕으로 삼고 

發ff을 重으로 삼았으니, 이러한 까닭에 ff, 此,
下後에 身횟不休한 경우에는 반드시 桂技場을 투 

여해야지 麻黃場을 투여하면 안되는 이유는 麻黃

揚은 發ff을 주로 하기 때문이니 규, P±, 下後에 
律浪이 안에서 소모된 상태에는 비록 表뼈가 있 

을지라도 단지 桂技場으로 解JllL하여 調和시켜야 

한다. 桂技는 辛熱하니 君藥으로 사용하면 諸藥

을 宣導하여 先體이 되므로 이는 辛납發散鳥陽의 

뜻이니, 대개 風뼈를 發散하는데는 반드시 辛味

로 主를 삼으니 桂技를 罵君을한 것이다 혐藥은 

味苦醒 微寒하고 it草는 味#平하니 두 藥을 § 

住藥으로 삼은 것은 內經의 ’風찮所勝, 平以辛,

住以苦, 以납繹之, 以醒收之’를 말하는 것이니 이 

러한 까닮에 혐藥을 §으로 하고 납草를 住로 한 

것이다. 生姜은 味辛溫하고 大짧는 味납溫하니 

二物을 使藥으로 삼은 것은 內經의 風폼子內, 以

it繹之, 以辛散之를 말하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 

에 姜輩를 使로 한 것이다 姜홍는 味辛#하여 

能히 發散시키지만 전적으로 發散시키는 것이 아 

니다. 牌는 몹로 律浪을 보내니 姜盧의 용도는 

牌의 律波을 行하게 하여 營衛를 조화시키는 이 

다. 麻黃傷에 姜專를 쓰지 않는 이유는 發퓨만 

시키는데는 養重의 行化를 기다리지 않아도 律波

이 통하기 때문이다,10)”라 했다. 위의 論述에서 

그는 桂技場 약물의 病理機轉을 분석하고 太陽病

中의 傷寒과 中風의 病證과 病理機轉의 不同함을 

關述했으며, 傷寒論中의 解JllL와 發ff 兩法의 다 

른 病理機轉을 關述했다. 이는 內經의 理論과 傷

寒論의 證治經驗을 참고로 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傷寒論의 治法에 대한 理論的 根據를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傷寒論 辦證論治의 내용을 심도있게 

밝힌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113方의 方義를 분석하여 解Jl!L,

發ff, 重簡j發ff, 解表行水, E흉께용爆熱, 和解, 此, i世

熱破結, 攻햄, 止熱, 慘빠 등의 치법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和解에 대한 분석은 宋代에 다른 醫

家의 치법과는 다른데, 그의 說에 의하면 “傷寒에 

1이 成£己. 傷寒明理論 • 卷下, 香港, 宏業뽑局‘ 198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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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뻐氣가 表에 있는 것은 반드시 몽을 적실정도 

로 땀을 내야하며, 뼈氣가 里에 있는 것은 반드시 

熱氣를 擾練하여 설사시키고, 不內不外인 半表半

養에 있는 것은 發규이나 맘下시킬 것이 아니라 

반드시 和解시켜야만이 可하니 小뽕胡場이 表養

를 和解시키는 약이다,11)”라 했다. 그는 朱뾰의 和

解에 대한 認識을 더욱 명확하게 한 것으로 後代

和解에 대한 擬;웅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상의 세 醫家 以外에 宋代 優寒論을 鼎究한 

醫家는 韓福和, 許뼈微, 宋공公, 錢聞禮, 郭羅, 楊

士慮 등이 있는데, 이들의 醫書에는 傷寒論 治法

에 대한 논술이 비록 다르지만, 基本은 위의 세 

醫家의 관점에 따라 論述한 것이다. 

(2) 金元代 醫家의 六經病 治法 빠究 

1) 劉完素
劉完素는 河間學派의 우두머리로 內經의 이론 

과 당시에 성행하는 連氣學說을 결합하여 六氣

中 火 熱의 $氣가 致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고 강조했고, 六氣는 모두 化火한다고 보아 치료 

시에 寒땐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후세에는 그 

를 寒f京派로 稱하게 되었다. 그의 優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 역시 傷寒論의 證治뽑、想、을 분석함으로 

써 출발하였다. 그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f면景이 비록 31jj條와 112方으로 나누었지만 결 

국은 六證 四治이다_!2)”라고 하였는데, 그의 六證

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太陽病은 標本이 달라 

標는 熱하고 本은 寒한데, 從標하면 太陽病으로 

發熱하고, 從本하면 勝빠病으로 惡寒하니 頭頂痛

體휴彈은 太陽經病이므로 發ff시켜야 한다. 陽明

證은 비록 中氣를 따르지만 標는 陽이고 本은 實

이니 從標하면 JllL熱하고 從本하면 證語하니 身熱

g痛 寬乾 不得歐는 陽明經病이므로 解JllL시켜야 

한다. 太陽病이 陽明病으로 傳하는 것은 表養之

傳이 아니니 語語는 從本하여 實이 된 것이므로 

下便시켜야 한다. 少陽病은 標는 陽이고 本은 火

이니 從標하면 發熱하고 從本하면 惡寒하며 앞에 

11) 成£己‘ 傷寒明理論 • 卷下, 좁港, 宏業뿜局. H빼 pl3. 
12) 앓lj河問 f양寒六밥, 서울 成輪i土 1976.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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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陽明이 있고 뒤에는 太陰이 었으니 뿜臨痛 耳

聲 往來寒熱은 少陽經病이므로 和解시켜야 한다. 

太陰病은 標는” 陰이고 本은 현이니 從標하면 身

目黃하고 從本하면 題眼滿하니 8용滿而짧乾은 太

陰經病이므로 뺀滿下演시켜 從本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少陰病은 標는 陰이고 本은 熱이니 從標하 

면 J1\甲좁而身冷하고 從本하면 服沈而發海하니 

口操좀乾而浪은 少陰經病이므로 溫表下本시켜야 

한다. 廠陰病은 원래 廠陰의 中氣는 마땅히 溫해 

야하니 煩滿棄縮은 廠陰經病이므로 熱이 있으니 

마땅히 辛苦下之시켜야 한다,13)”이다. 이는 그가 

傷寒論 六經病을 분석한 基魔위에 運氣學說의 標

本中氣理論을 運用하여 六經病의 治法을 發ff,

解JJJL, 下便, 和解, i世滿下演, 溫表下本, 辛苦下之

등의 7法으로 歸納시킨 것이다. 四治에 대한 의 

견을 살펴보면 “桂技陽 麻黃場으로 發ff시키는 

것은 뻐氣가 皮庸에 있는 것을 땀을 내서 發散시 

키는 것이요, 홉根場 升麻揚은 가볍게 위로 升發

시키는 것이요, 承氣場 階뼈場은 下者 因而觸之

法이요, i寫心傷 十훔場은 中滿을 뻐하는 法이요, 

m.휴散 樞子됐場은 高者 因而越之法이니 이 四法

의 輕重에 밝아야만 復寒病을 治樓하는 觸뿔으로 

삼을 수 있다,14)”라고 하였으니 이를 보아 그는 

傷寒論 중의 ff, II±, 下 三法과 攻下法을 중시했 

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六氣皆從

化火”와 “治橋多用寒땐”의 思想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써 후세의 河間學派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외에 劉完素는 辛i京之簡l로 發表하는 治法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내가 스스로 雙解散과 防風

通聖散의 辛}京한 方齊j를 創方하고 {뿌景의 法인 

桂技揚 麻黃j易의 發表之웹l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나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다르 

고 五運六氣가 바뀌어 世態와 居處도 변하였으니 

기후는 항상 뜨겁고 사람은 항상 움직인다. 움직 

이는 것은 陽에 속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陰에 

속하니 內外가 모두 움직이고 흔들리므로 辛溫大

13) 劉河問 傷寒六합, 서울 成햄社 1976. pl9. 
14) 劉河間 f찢寒六뽑, 서울 成輔피土 1976. p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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熱之햄l를 n浚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15) 

그의 이러한 견해는 內經과 傷寒論에 대한 鼎究

위에 자기의 臨'*經驗을 결합시킨 것으로써 더욱 

傷寒論 治法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는 內經 理論을 결합시켜 傷寒論의 表홍종繹 

急 治擔原則을 論述했는데, 그의 著書인 『素問病

機氣宜保命集』에서 傷寒의 治法에는 먼저 表養를 

논하고 다음에 援急을 논하였는데, 三陽病은 表

가 急하고 養는 繹하며 三陰病은 養가 急하고 表

는 繹하다.…服浮하면 ff法을 쓰고 服沈하면 下

法을 쓰니 服浮에 ff法음 急히 하고 下法을 錢하 

게 하는 것은 三陽病이 表病이기 때문이요, 服沈

에 下法을 急히 하고 퓨法을 繹하게 하는 것은 

三陰病이 專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麻黃場은 

急이라 말하며, 麻黃附子細辛揚은 援이라 말한다. 

內經에서 이르는 ‘演形以鳥퓨’은 ff法의 援한 것 

이니 養病의 表證이며, ‘在皮者ff而發之’는 ff法

의 急한 것이니 表病의 表證이다. 急히 發ff시킬 

것은 太陽이고 援하게 發ff시킬 것은 少陰이니 

이것은 廳服가 서로 應하기 때문이다. 가령 麻黃

附子細辛場은 少陰證에 사용하니 發熱하고 HI[沈

하지만 無ff하므로 慣形以烏ff하여야 하며, 廠黃

場은 太陽證에 사용하니 頭頂痛 體흉彈 服浮無ff

養和하므로 皮庸에 쩌氣가 있는 것은 ff而發之해 

야한다 하였으니 이는 內經의 ‘內{劇혀은 繹하게 

치료하고, 外感病은 急、하게 치료한다.’는 뜻을 따 

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16) 

이러한 劉의 인식은 傷寒論의 六經에 모두 表

훌의 구분이 있고, 별도의 服에 있어서 服浮者는 

마땅히 發ff하고, 服沈者는 마땅히 鴻下한다는 

것이며, ff下兩法을 사용할 때에는 三陽은 表에 

속하니 마땅히 發ff은 急하게 하고 鴻下는 繹하 

게 해야하며, 三陰은 專에 속하니 마땅히 鴻下는 

急하게 하고 發퓨은 繹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急히 發ff할 것은 太陽이니 R많黃場으로써 ff而發

之하고, 느슨하게 發ff할 것은 少陰이니 麻黃附

15) 劉河間 {용寒六쁨, 서울 ilX:純社. 1976. p20. 
16) 劉完素, 素&며젠機氣宜保命集·, 北京, A民術生出版社

1998. 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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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細辛場으로 漫形以鳥if해야한다. 여기에서 劉

는 傷寒論의 證治經驗을 結合시키고, 內經중에서 

말한 職服病을 치료할 때는 느리게 하고 外感病

을 치료할 때는 급히 해야한다17)’는 原則을 발전 

적으로 關發했으며, if法 中의 急if과 援if을 구 

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는 前代에 비하여 상당히 발전 

한것이다 

2) 王好古

王好古는 金元代의 易水學派의 傑出한 傳A이 

다. 일찍이 東휠과 더불어 易水學派의 創始者인 

張元素를 스승으로 삼았으며, 후에 李東桓에게 

修學하여 易水學派의 훌請를 深得하게 되었다. 

그는 治法을 運用함에 있어서 易水學派의 염 

導가 되었는데, 즉 運氣의 盛哀變化와 職服의 寒

熱虛實의 病機를 분석하여 治法을 연구할 때에 

內{없좁뿐만 아니라 동시에 外感病을 중시했는데, 

그의 저서인 『此事難知』어1 그와 東桓의 傷寒論昭

究가 비교적 집중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 

서 보면 王은 傷寒論治法問題와 六經分證의 基魔

위에서 購服의 寒熱虛實을 結合시켰고, 治標規律

을 연구했으며, 아울러 약물의 性味效能을 분석 

하여 구체적인 治法의 病理機轉을 한층 발전 시 

켰다. 

그는 太陽病의 治法을 연구할 때에 職船經絡

및 病뼈의 標本으로부터 출발하여 太陽證의 主要

治擔規律을 총결하고, 麻黃場 桂技場 표휴散의 

藥理作用을 분석하여 發if 解J1JL 利小便 등의 病

理機轉을 발전적으로 關明했다. 그가 太陽證의 

標本을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가령 太陽證에서 

傷寒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데 標本에는 두 가지 

說이 었으니, 職8府로 말하자면 勝ID't은 本이되고 

*펌용은 標가되며, %氣로 말하자변 먼저 병이 든 

것이 本이 되고 뒤에 병이 든 것이 標가 되니 여 

기에서는 表가 먼저 병이 들었으니 郞 本이 되고 

뒤에 勝빠으로 轉入하였으니 本이 도리어 標가 

된다. 이는 바로 뻐氣가 침범한 것의 標本이니 

17) 治主以援 治客以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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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擔는 마땅히 뼈氣 침입의 標本을 따라야한 

다_l8)”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太陽證은 밖으로 

寒뼈를 감촉하여 먼저 標인 經絡을 손상하였으니 

經絡의 病은 本이 되고, 뒤에 本인 體ID't으로 轉

入하였으니 R종Jl)'t의 病은 標가 되니, 治病는 病의 

標本을 따라서 立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太

陽篇中의 “太陽에 쩌氣가 들면 發if시키고, 내려 

가면 證에 따라 제거한다”는 것흘 아올려 말한 

것이다. 이는 病이 먼저 經絡으로 틀어가 그 위 

치가 높으니 本이 되므로 마땅히 發if시켜야 하 

고, 뒤에 勝빠으로 들어가 그 위치가 낮으니 標

가 되므로 마땅히 證에 따라 제거한다는 것을 말 

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그는 太陽證의 

주요 治覆原則을 發if 利小便으로 보았으니 그의 

太陽證에 대한 治標規律은 후세에 미친 영향이 

크다할수 있겠다. 

또한 그의 麻黃傷 桂技場의 작용에 대한 설명 

을 살펴보면, 麻黃場 桂技傷은 비록 모두 解表의 

if簡l일지라도 단지 그 病理機轉이 같지 않다. 麻

黃場은 勝理를 열어 發if하는 것에 중점이 있고, 

桂技場은 桂技가 通血服하여서 營衛가 調和롭게 

되어 自然히 if出하게 하여 뻐氣는 제거되고 定

氣는 實해져서 땀이 그치게 된다고 하였다. 五흰 

散의 작용에 대해서는 독한 寒氣가 經絡을 따라 

勝빠으로 틀어간 것을 치료한다고 보아 太陽病

養證을 i寫下시키는 약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藥

理作用에 대해서 “桂技는 陽中의 陽이고 在참은 

陽中의 陰이므로 서로 이끌어 내려가서 勝Jl)'t으로 

들어가 맴氣를 내쫓는다_l9)”고 하였다. 이는 개개 

약물의 藥理作用을 따를 뿐만 아니라 傷寒論 중 

의 解J1JL 發if 利小便의 病理機轉을 비교적 심도 

있게 關明한 것이니, 후세 醫家틀이 辦證論治 思

想、을 따라서 傷寒論의 治法을 연구함에 있어서 

진일보시키는 先例가 되었다. 

18) 王好古. 此事雖知, 서울 대성문화사, 19없 p.279. 
假令太陽證 f흥~딩外入 標本有二說 從主듬之않빠월本 經絡
월標 以%言之 先得者월本 後得者f장標 此標先受之 몽P是 
本也 後入千9종lll't 本:tD!혹標也 此乃客쩌之標本也 治짧從 
客之標本

19) 王好古. 此事雖知, 서울 대성문화사, 1없3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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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그는 六經病의 구체적인 治法을 연 

구함에 있어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陽

明病의 治標에서는 益律波을 대단히 강조했으며, 

三陰證에 모두 규法이 있다고 하여 三陰證에서 

아직 購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 太陰證에는 桂

技場, 少陰證에는 麻黃附子細辛場, 廠陰證에는 當

歸四遊傷으로 發if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上述한 兩家외에 金元時期에 많은 醫家들이 

있었는데, 張從政, 朱震亨, 馬宗素, 劉洪, 王題, 羅

天益등도 역시 스스로 -家를 이루었으나, 단지 

六經病 治法에 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고, 설 

령 있다 할지라도 兩家의 說을 따른 것이 많으므 

로 여기서는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다. 

III. 考察 및 結論

普庸시기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로는 王

뼈和는 當時에 盛行하던 “ if, P±, 下, 溫, 갖, 刺,

水, 火”의 8法을 운용하여 傷寒論 證治 經驗을 歸

納하였고, 孫思鍵은 자신의 臨皮경험에 근거하여 

傷寒論의 太陽病篇을 “以方名法, 按法類證”하였는 

데 이것틀이 이 시기의 傷寒論 六經病 治法에 대 

한 대표적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원시적이고 

역사적인 局限性이 있었지만 中國醫學의 傷寒論

六經病 治法 E升究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는 섣로 

後世에 治法 昭究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매우 큰 

영향을주었다. 

宋代 傷寒論治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추 

적 역할을 한 醫家로는 廳安時, 朱麻이 있는데, 

그들은 傷寒論의 治續原則을 l짧發하고 六經病을 

分析歸納하여 구체적 治法을 제시하는데 공헌하 

였다. 廳安時는 A 地 時에 따라 치료를 달리해 

야 한다는 사상을 I觸發했고, 朱麻은 “病有標本,

治有先後”의 治據原則을 傷寒論과 결합시켜 後世

醫家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金元代에 이르러 成£己 劉完素 王好古 등은 

內經의 내용을 각자의 사상에 따라 分別하여 辦

證論治에 따라 六經病의 治擔規律을 總結하고 證

候와 方藥을 동시에 분석하고, 구체적인 六經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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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法의 病理機轉음 關明하여 創案한 바가 있다. 

그 중에서도 成은 內經으로 傷寒論을 解釋하고, 

解llJL 發if 重齊j發if 解表行水 和解 攻흙 止熱 慘

뼈 등의 治法을 총결하여 후세 傷寒論 治法에 대 

한 연구의 길을 만들어 주었으니 和解의 개념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명확해졌고 지금도 이를 이 

용하고 있다. 劉完素는 主火論을 제창하여 傷寒

論의 if 맘 下 3法의 연구를 중시하고 辛평解表 

法을 創立하여 후세 溫病治續의 발전에 큰 영향 

을 끼쳤다. 王好古는 易水學派로써 R藏8땀의 寒熱

虛實 理論을 운용하여 藥味 效能을 결합하고 傷

寒論 六經病의 治擔規律을 探索함으로써 陽明病

의 益律波하는 치료원칙을 강조했으며, 후세의 

傷寒論治法의 연구에 양發한 바가 많다. 이상의 

傷寒論 治法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임상의학을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 傷寒論 治法 昭究

의 기초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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